
이 하 응[ 8]

신창국민학교 교정에는 흥선 대원군이 세운 척화비가 있다  .

흥선 대원군은 조선고종 초기의 집권자이며 성명은 이하응 호는 석과 고종의 아버지다  , .
철종 이 후사없이 죽자 조선대와의 일계에 의해 그의 둘째아들 명복을 왕위에 앉히고(1893)
자기는 섭정을 보게 되었다 왕의 부친으로 정권을 잡은 대원군은 오래 쌓여온 폐단을 일소.
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과단성있는 개혁을 단행 우선 안동김씨 일족을 세도에서 몰아,
내고 악덕서원을 철폐하도록 하였다.

경제적 시책으로 일반 평민에게만 부과하던 군포를 호포라 하여 양반에게도 과하였으며  
또 종래의 한곡제도를 사창제도로 고치고 관리의 부정을 막았다.

이밖에도 법전의 완비 정권과 군권의 분리 의복제도의 개량등 볼만한 정치를 많이 하였  , ,
다.

그러나 반면 경복궁 재건으로 인한 무리한 과세등으로 경제계를 혼란케하고 천주교를 탄  
압하여 무고한 백성과 외국인 선교사를 죽임으로서 백성의 원성을 사고 대외적인 감정을 악
화시켰다.

또 세계정세에 어두워 쇄국정책을 쓰므로서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일으켰는데 쇄국정책의  ,
일환으로 전국에 척화비가 세워졌는데 신창국민학교에 그중 하나가 세워졌다.

이 척화비가 세워진 정확한 연대는 알수 없으나 병인작신미립이라는 글로 보아 병인 신  ' ' ,
미양요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척화비의 크기는 세로 가로 로 직사각형이다 비의 양측면과 뒷면은 새겨  105.5 , 41.5 .㎝ ㎝
져 있지 않고 전면에만 새겨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로글씨로 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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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쇄국정책으로 인해 서양문화수입에 지장을 가져온것 등은 씻지 못할 실정이었다 이러  .
한 실정으로 인한 국민의 원성과 유학자의 불만이 높아졌을 때 민비는 고종을 조종하여 최
익현의 대원군 탄핵의 상소가 올라온 것을 계기로 그를 정권에서 물러나게 하니 꼭 집권
년만의 일이었다10 .

그 후 대원군은 민비를 비롯한 민씨일파와 암투를 계속하여 정치표면에 나선적도 있지만  
끝내 정권을 다시잡지 못했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대원군 뿐만 아니라 나라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했는데 이 척화비를  
봄으로써 외국의 문물을 무조건 배타만 할것이 아니라 옳은 것만 받아들이고 옳지 않은것은
버리는 주체성을 가져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줄 알아야 한다 더우기 이 척화비가 공교롭게.
도 교정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배우는 학생들에게 역사를 돌아보고 현실을 찾아보게 하는
무인의 지시를 하는것만 같아 걸음을 멈추고 생각을 가다듬게 한다.


